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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사용자들은 IPTV와 같은 기존의 디지털 방송 플랫폼을 회피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피가 아니라 사용자의 맥락적 판단과 감정적 반응이 반영된 능동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

구는 이처럼 기술 회피를 능동적 행위로 보고, 감정·시간·공간·사회·기술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사용 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IPTV 이용 과정은 회피–복귀가 순환하는 구조로 드러났으며, 네 가지 이용자 유형과 회피–복

귀 양상을 구조화한 사용자 경험 매트릭스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IPTV를 감정 회복과 맥락적 조절의 매체로 재정의하고, 

‘Zero Burden IPTV’ UX 설계 전략을 제안하여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맥락에 맞는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

과는 기존의 선형적인 기술 수용 모델을 넘어, 복귀를 유도하는 사용자 경험 설계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As personalized media consumption becomes commonplace, users are increasingly choosing to avoid or discontinue even 
existing digital broadcasting platforms such as IPTV. This shift can be interpreted not as mere aversion, but as an active behavior 
shaped by users’ contextual judgments and emotional responses. This study analyzes how emotional, temporal, spatial, social, and 
technological factors interact to form user experience. The analysis revealed a cyclical mechanism of avoidance and return that led 
to four user types and a user experience matrix.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edefines IPTV as a medium for emotional 
recovery and contextual adjustment, and it proposes the “Zero Burden IPTV” UX design strategy to reduce users’ emotional 
burden and support context-aware re-engagement. The findings move beyond conventional linear models of technology adoption, 
offering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signing user experiences that encourage re-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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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TV는 결국 사라질 매체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회

생할 가능성을 가진 매체인가? 이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의 변

화를 넘어, 초개인화 사회에서 미디어가 인간의 정서와 사회

적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IPTV 이용자들의 회

피와 복귀 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IPTV가 

여전히 사용자에게 연결의 매체로 기능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한다.

미디어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주요 통신

사의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소비를 가능

하게 하며, 실시간 방송 접근성, 고화질 스트리밍, 콘텐츠 통

합 플랫폼의 기능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해 왔다[1]. 그런데

도 최근에는 IPTV의 신규 가입률이 정체되고 있다. IPTV 3

사(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가입자는 늘었지만, 성장 폭이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IPTV 가입자는 2,107만 1,556명으로 전 반기 대비 0.41% 

증가했다. 이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2].

이러한 변화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는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지목된다. 방송통신위

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OTT 이용률은 79.2%에 달하며, 특히 OTT 이용 시 스마트

폰을 통한 이용률은 91.2%로 전년(86.3%)보다 4.9%P 증가

하였다[3]. 이는 기존 유료 방송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IPTV의 존재 방식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IPTV 비선호 현상을 단순히 기술적 실패나 

사용자 거부로 해석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자율적 선택과 맥락 

기반 판단에 따른 ‘전략적 비이용(strategic non-use)’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4]. 여기서 전략적 비이용, 또는 기술 회

피(technology avoidance)란, 단순한 기술 거부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 상태, 사회적 관계, 일상 리듬에 따라 의도적으로 

기술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의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

나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같은 수용 이론은 주로 기술 도입과 지속 사용

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탈–회피–복귀와 같은 

순환적이고 동적인 이용 구조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5]. 

더욱이 IPTV와 같은 디지털 방송 플랫폼은 혼자만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가족·동거인·커뮤니티 등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 소비되는 특성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화 기

술이 만들어내는 편의성과 사회적 관계 간의 긴장과 충돌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된다[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PTV 이용자들이 기술을 회피하거나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단순한 사용 여부의 문제가 아닌, 정서

적 상태, 사회적 맥락, 플랫폼 구조 등이 교차하며 구성되는 

복합적인 판단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IPTV 이용 과정에

서 나타나는 기술 회피와 재이용 간의 순환적 구조, 그리고 

그 안에 개입하는 정서적·맥락적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본 연

구는 기존의 수용-비수용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감

정-상황 기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 질문을 바탕으

로 설계되었다.

연구 질문 1. IPTV 이용자들은 어떤 계기와 맥락에서 기

술 회피 및 복귀를 경험하는가?

연구 질문 2. IPTV 이용자들의 회피-복귀 양상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인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IPTV가 사용자에게 외면되는 순간과 다시 선택

되는 순간의 맥락 및 정서적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기술이 언

제, 왜, 그리고 어떻게 외면되고 선택되기를 반복하는가’에 대

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와 기술 회피·복귀 관련 선행 연구를 검

토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 설계와 방법론을 설명한다. 제4장

에서는 분석 결과와 도출된 사용자 유형 및 회피–복귀 매트릭

스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Zero Burden IPTV’ UX 설계 전략을 포함한 시사점을 논의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기술 비사용을 하나의 디자인 가능성과 전환 상태로 재고찰

함으로써 HCI(Human-Computer-Interaction) 분야에서의 

기술–맥락 관계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Ⅱ. IPTV 기술과 기술 회피

2-1 IPTV 기술 현황

IPTV는 방송과 통신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실시간 방

송, 주문형 비디오(VOD; Video On Demand), 양방향 서비

스 등을 포함하는 고도화된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해 왔다. 

최근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콘텐츠 추천, 사용

자 맞춤형 UI(User Interface), 주요 OTT 서비스와의 연동 

등 기술적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IPTV는 방송 수신 장

치를 넘어 ‘개인화된 미디어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는 점차 사용자들의 일상에서 

‘멀어지는 기술’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

용 행태조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TV를 이용하는 비율은 

69.1%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은 92.2%로 증가

하며 TV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3]. 특히 1인 가구의 

TV 보유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88.9%에 그쳤고, TV 이용 

시간도 감소(2시간 27분 → 2시간 15분)한 반면 스마트폰 이

용 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다[3]. 또한, 일상생활에서 ‘필수 매

체’로 TV를 인식한 비율은 22.6%에 불과해 스마트폰

(75.3%)과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3].

이러한 현상은 IPTV 기술 자체의 성능 문제로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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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사용자가 왜 기능적으로 충분한 기술을 ‘외면하는

가’, 또는 ‘꺼버리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최신 기술

을 갖춘 IPTV 셋톱박스조차 사용자에 의해 꺼지거나 무시되

는 상황은, 기술 수용 모델과 같은 단순한 수용 의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OTT 플랫폼의 이용률 증가

와 함께 유료 방송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은, 기존 미디어 플랫폼이 일상적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연구자들은 ‘왜 사용자들은 충분히 기

능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회피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

하였다. IPTV 이용을 단순히 기술적 성능이나 UI의 한계로

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과 기술 간의 상호작용, 감정

적 반응, 습관과 패턴, 맥락과 같은 정성적 요소들이 IPTV 수

용과 회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일 수 있으며, 따라서 IPTV 

이용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채택 경로가 아닌 순환적이고 

맥락적인 이용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8]-[10].

2-2 선행 연구 고찰

IPTV 및 유료 방송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이용자의 채

택 요인, 이용 동기, 시장 경쟁력 비교, 혹은 가입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예를 들어, 배해

욱과 김동호는 체감 가격과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IPTV 초기 

도입 의도에 핵심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히며, 콘텐츠 품

질은 상대적으로 보조적 요인임을 지적하였다[1]. 또한 OTT 

및 케이블TV와의 경쟁 구도를 비교한 연구는 콘텐츠 독점 여

부와 결합상품 전략이 IPTV의 시장 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

심 요인임을 보여주었다[11],[12]. 한편, 손민희와 한계숙은 

IPTV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규명하고 실제 이용자와 잠재 이

용자의 태도 차이를 분석하였다[13]. IPTV의 채널 다양성이

나 화질과 같은 속성은 이미 기존 매체에서 제공되는 당연한 

기능으로 인식되었으며, 유료 가입 경험은 성별, 연령, 소득 

수준, 혁신 성향, HDTV 보유 여부 등 개인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비슷하게,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조절 효

과로 설정한 연구는 연령, 직업, 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IPTV 가입 의도의 중요한 맥락 변수임을 실증하였다[14]. 

IPTV 지속 이용을 다룬 연구로는, 김정과 이동원이 기대확인 

이론을 적용하여 콘텐츠 다양성과 만족도가 IPTV 지속 사용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15]. 또한 

Cha 외 연구자들은 대규모 IPTV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25

만 가구의 채널 전환 행태, 시청 세션 길이, 지역별 편차 등 

세부 시청 패턴을 규명함으로써, 네트워크와 시스템 설계 차

원에서 IPTV 사용 행태의 함의를 도출하였다[16].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채택·지속·이용 행태라는 국면

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특정 기술을 외면하거나 

중단하는 맥락을 심층적으로 다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HCI 및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는 기술의 비사용

(non-use)이나 저항(resistance)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으며[17],[18], 최근에는 개인화 추천이 오히려 사용자에

게 콘텐츠 피로와 정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19].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문제

의식, 즉 IPTV가 언제, 왜,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회피되었다

가 다시 복귀되는지를 탐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 일상적 맥락,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내적·외적 요인이 결합하여 IPTV 이용 패턴

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맥락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2-3 기술 회피

기술 회피는 이전에는 단순히 기술의 실패, 거부, 또는 관

심 부족으로 간주해 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되는 능동적 

행위임이 강조되고 있다[20].

Satchell과 Dourish는 기술 회피를 “기술 수용의 예외적 패

턴”으로 분류하며, 이는 기술을 단순히 늦게 수용하는 사용자 

집단이 아니라, 기술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멀리하는 사람

들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17]. 이들은 기술 비이용을 지연된 

채택(lagging adoption), 능동적 저항(active resistance), 환

멸(disenchantment), 배제(disenfranchisement), 대체

(displacement), 무관심(disinterest)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18].

Baumer 외 연구자들 역시 비이용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

하며, 감정적 피로감, 사회적 맥락, 기술과의 가치 충돌 등에

서 비롯된 복합적인 회피 전략이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 비이용을 ‘행위자적 선택(agentic choice)’으로 해석하

는 논의는 사용자의 능동성과 맥락적 조건을 강조한다[21]. 

사용자는 단순히 기술의 기능적 특성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감정, 사회적 

관계,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이용 

또는 비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PTV의 ‘꺼진 순간’을 이러한 기술 회피의 

사례로 간주한다. 특히 IPTV는 기능적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해지나 OTT로의 전환과 같은 비사용(non-use)이 발생

하며, 이때의 비사용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22]-[24].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IPTV의 

기술 회피를 일시적 거부나 무관심이 아닌, 감정적·맥락적 조

건에서 발생하는 의도된 행위로 해석하고, 회피와 그 이후 복

귀까지를 하나의 감정적 전환 과정으로 조망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IPTV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

용자 경험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그림 1). 먼저 분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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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IPTV 사용자들의 회피와 복귀 맥락을 규명하기 위해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국 IPTV 이용자 200명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클

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이용자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후 다이어리 기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성 데이터를 수집

하고,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회피·복귀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

정적·맥락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후 정량·정성 자료를 통합

적으로 분석하여 IPTV 이용 과정의 회피–복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 경험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 설계 단계에서

는 IPTV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전략을 도출하였

다. 먼저 회피–복귀 메커니즘과 유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

지적 부담 최소화, 정서 상태 고려, 상황 적응형 UX, 복귀 유

도 전략이라는 HCI 설계 원칙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

합하여 IPTV가 단순한 콘텐츠 소비 기기가 아니라 정서적 회

복과 맥락적 조절을 지원하는 매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Zero Burden IPTV’ UX 설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3-2 혼합 연구 접근(Mixed Methods)

본 연구는 IPTV 이용자들의 기술 회피–복귀 현상을 다층

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혼합 연구 방법론

(Mixed Methods)을 채택하였다. 단일한 정량 연구만으로는 

이용자의 감정, 사회적 맥락, 일상적 조건이 얽혀 구성되는 맥

락적 의미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고, 반대로 정성 연구만으

로는 이용자 집단의 전반적 경향성과 유형 차이를 일반화하

기 어렵다. 따라서 두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Mixed 

Methods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IPTV 기술에 대한 회피–복귀는 감정·관계·환경 등 정

량화가 어려운 맥락적 요인이 깊게 작용하는 동시에, 이용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1단계 정량 설문조

사 이후 2단계 정성 연구를 진행하는 탐색적 순차 설계

(Exploratory Sequential Design)를 따랐다[25]. 

3-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정량 조사 단계는 IPTV 사용자들의 회피 및 복귀 경험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유형을 구조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설계되었다. 조사는 2025년 3월에 전국 IPTV 이용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설문 플랫폼

(Google Forms)을 통해 수집되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년 

내 IPTV 이용 경험이 있는 20~40대 성인이며, IPTV를 지속

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중단한 경우 모두 포함되었다.

설문지는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대, 직업, 가

족 구성, 동거 여부 등 기본 인구통계 정보를 포함하여 IPTV 

및 OTT 이용 빈도, 회피 및 복귀 경험의 유무 및 시점, 회피·

복귀 동기 요인, 회피 시 감정 반응 및 복귀 후 인지 변화 등

을 조사하였다(표 1). 문항 구성은 대부분 5점 리커트 척도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또한 설문 마지막에는 다이어리 및 인터뷰 등 후속 연구 참

여 의사를 확인하는 문항이 포함되었고, 이에 동의한 응답자

를 바탕으로 2단계 질적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량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IPTV 이용자

들의 회피 및 복귀 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K-means 클러스

터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클러스터링에 포함된 주요 변수는 회피 빈도, 회피 이유, 복귀 

동기, 회피 및 복귀 시점의 감정 반응, 복귀 후 만족도 등이다. 최

종적인 클러스터 유형은 총 네 가지로, 각 클러스터의 주요 특성

과 IPTV 사용 경향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가치 신

념형(Value-Oriented), 조건 충족형(Condition-Dependent), 

그림 1. 연구 절차

Fig. 1.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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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감정형(Emotionally Conflicted), 무관심 단절형

(Disengaged)으로 구분되며, 이들 유형 간의 회피 및 복귀 

동기를 비교하기 위해 ANOVA(Analysis of Variance) 및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조건 충족형’과 ‘혼재 감정형’ 집단은 복귀 

의향과 연관된 감정적·인지적 특성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어(p < 

.01), 이를 정성적 후속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

았다. 이러한 정량적 군집화 결과는 클러스터별로 복귀 가능

성과 플랫폼 이용 경험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설명

하는 기초가 된다.

정성 조사는 다이어리 기반 자가 기록과 반구조화 심층 인

터뷰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정량적 설문에서 후속 연구 참

여에 동의한 사람 중 조건 충족형 9명 및 혼재 감정형 4명으

로 총 13명을 선별하여 진행되었다. 이들은 7일간 구글 시트

를 통해 1일 1회 다이어리를 작성하였으며, 하루 동안 IPTV 

또는 타 미디어를 사용한 시간대, 감정 변화, 시청 장소와 동

반자, 보고 싶지 않았던 순간과 그 이유 등을 객관식 및 서술

형 문항을 통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이어리는 참

여자의 일상 맥락 속에서 TV 이용 결정을 유도하는 흐름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매일 문자 알림을 통해 작성 

독려가 이루어졌다.

다이어리 종료 후에는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Zoom을 통

한 1:1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약 60분간 진

행되었으며, TV 회피의 구체적 상황, 사용 중단 후 감정 변

화, 복귀 계기, OTT와의 비교 및 미래 이용 시나리오를 중심

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

었고, 비식별화 후 전사되어 주제별 코딩 및 서사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정성 분석은 공통된 회피–복귀 유형을 도출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감정 기반 회피형’, ‘환경 기반 회피형’, ‘루

틴 기반 회피형’ 등의 대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Ⅳ. 연구 결과

4-1 정량 조사 분석 결과: IPTV 회피-복귀 유형 군집 도출

설문에 참여한 20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에 요약

되어 있다. 20대 및 30대가 92.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며, 참여자의 84.5%가 직장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주 형태

는 1인 가구가 51%, 나머지가 가족 및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

하는 경우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정량 설문지 내 감정 척도 및 IPTV 사용 이유 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OTT 감정 척도(총 13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α = 

.821, IPTV 사용 이유 척도(8문항)는 α = .784로 나타났으

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치인 0.70[26]을 상회

Cluster Type Description IPTV Usage Pattern

Value-Oriented
A group that still perceives TV as a valuable medium for family 
bonding and information. Regular viewers who often watch IPTV 
alongside OTT.

Regular IPTV users;
no major return issues observed.

Condition-Dependent

Users with a generally positive attitude toward TV, but their use 
is conditional on practical factors such as remote control 
convenience, pricing, or environment. Likely to return if 
conditions are met.

Irregular or suspended IPTV use;
often accompanied by OTT use.

Emotionally Conflicted
Users with emotional attachment to IPTV, but who refrain from 
using it due to psychological distance, discomfort, or friction. 
Return is possible but uncertain.

Long-term or irregular suspension of IPTV use;
OTT as a substitute.

Disengaged
Users who do not see any value in IPTV, showing low emotional 
connection. Prefer mobile-first consumption of short-form 
content.

Long-term non-users of IPTV;
rely mostly on OTT or short videos.

표 2. 사용자 클러스터링

Table 2. User clustering

Category Representative Items

Demographics & 
Household 

Context

Age group; Occupation; Household 
composition (living alone, with family, etc.)

Media Use 
Patterns

(TV/OTT/IPTV)

Primary media platform used and reasons 
(multi-choice); Devices mainly used (TV, 
smartphone, tablet, PC); Frequency of 
OTT/IPTV usage; Emotions felt while using 
OTT; Typical viewing time slots and 
companions

IPTV Usage 
Motivations & 

Behaviors

Reasons for turning on IPTV recently; Content 
types frequently watched; Reasons for 
subscribing/using IPTV (multi-choice); 
Frequency of IPTV use

Avoidance & 
Non-use 

Experiences

Experiences of intending to watch IPTV but 
deciding not to; Reasons for not turning on IPTV 
(multi-choice); Reasons for decreased usage 
compared to the past; Reasons for recent 
non-use; Last time IPTV was used and reasons 
for discontinuation

Perceptions & 
Future Intentions

General perceptions of TV as a device 
(multi-choice); Image of IPTV (with 
open-ended explanation); Conditions expected 
for resuming IPTV use; Likelihood of using IPTV 
again within the next month; Emotional 
associations with potential IPTV return (e.g., 
stability, burden, nostalgia, connection with 
family/friends)

표 1. 설문지 주요 문항

Table 1. Key surve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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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준으로, 두 척도 모두 신뢰도가 양호한 도구임을 보여

준다.

또한 구성 타당성 검토를 위해 두 척도에 대해 주성분 분석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감정 척도는 ‘몰입·흥분 중심 긍정’, ‘편안함 중심 긍정’, 

‘부정적 과몰입’ 등 세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누적 설

명력은 61%로 나타났다. IPTV 사용 이유 항목 역시 ‘실시간 

정보성’, ‘관계 중심 시청’, ‘습관적/배경 소비’의 세 가지 요인

으로 도출되었으며, 누적 설명력은 55%였다. 이는 문항들이 

개념적 구조에 따라 잘 군집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두 척도가 

구성 타당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IPTV 회피 행동의 명확한 동기 구조

먼저, IPTV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회피 사유 존재 여부

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카

이제곱 검정 결과에 따르면, IPTV 비사용자 중 대다수가 특

정 회피 사유를 보고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

의미하였다(x2 = 194.12, p < .001). 이는 IPTV 비사용이 

단순한 무관심이나 습관의 소멸이 아니라, 뚜렷한 불편 요소, 

정서적 저항에 기초한 능동적 회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3) 복귀 의향의 결정 요인: 조건 vs. 감정

또한, 복귀 조건의 존재 여부와 복귀 의향 간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었다. 흥미롭게도, 

복귀 조건이 있다고 명시한 참여자들은 복귀 의향이 오히려 

낮았고, 복귀 조건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복귀 가능성

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x2 = 98.91, p < .001). 이는 사용자

가 복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건을 인식하고 있을수록,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복귀를 망설이게 된다는 점

을 시사한다. 즉, 감정적 호소나 브랜드에 대한 친숙함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으며, 콘텐츠 다양성이나 UI 단순성 등 실질적 

기대가 행동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IPTV 사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가족 구성 수, OTT 사용 빈도, 연령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OTT 사용 빈도는 IPTV 사용 가능성

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coef = 0.3758, 

OR = 1.46, p = 0.004), OTT를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일수

록 IPTV를 병행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OTT와 IPTV가 완전히 대체 관계에 있기보다는, 상호보

완적 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편 IPTV 복귀 의향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선형 회

귀 분석에서는, 복귀 조건의 존재 여부가 가장 강한 예측 요

인으로 나타났다(coef = +2.7269, p < .001). 또한, 설문 조

사에서 나타난 감정적 요인은 IPTV 복귀 의향과 유의미한 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

4) OTT 사용 감정 PCA 분석

분석 결과는 IPTV와 OTT 간의 경쟁적 관계보다 상호보

완적 소비 패턴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OTT 사용 빈도가 높

을수록 IPTV 사용 가능성 역시 높아졌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병행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디어 소

비를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실시간성과 몰입 경험

이 공존하는 콘텐츠 소비 환경에서는 IPTV가 일정 역할을 유

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OTT 사용 감정에 나타난 

다양한 심리 항목들을 요약하고 구조화하기 위해, 차원 축소 

기법인 PCA 분석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OTT 사용 감정 요

인을 세 가지 심리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몰입감 및 고

각성 긍정 상태(PC1), 편안함 중심의 저각성 긍정(PC2), 죄

책감·시간낭비 등 부정적 과몰입 감정(PC3)이 그것이다. 특

히 몰입 중심 정서(PC1)는 OTT 사용 빈도와 강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ρ = +0.536, p < .001), 이는 OTT가 단순

히 콘텐츠 소비의 수단을 넘어 정서적 몰입과 자아 확장의 도

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부정 감정 요인(PC3) 

역시 OTT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과몰

입의 부작용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5) IPTV 사용 동기의 유형화

또한 IPTV 사용자가 플랫폼을 선택하고 복귀를 결정하는 

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설문 응답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 이유에 대

한 PCA 분석에서는 ‘실시간 정보 소비(PC1)’, ‘가족 기반 공

동 시청(PC2)’, ‘습관적 배경 소음 소비(PC3)’라는 세 가지 

주된 사용 동기가 도출되었다. 특히 실시간 뉴스, 스포츠 등 

정보성 콘텐츠에 대한 소비 성향은 IPTV 사용 빈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ρ = +0.314, p < .001), 이는 

IPTV가 여전히 실시간성을 기반으로 한 핵심 미디어 플랫폼

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반면, 가족과의 공동 시

Category Item
Number of 
Cases (n)

Proportion 
(%)

Age Group

20s 110 55.0%

30s 75 37.5%

40s 14 7.0%

50s 1 0.5%

Occupation

Office worker 169 84.5%

Student 21 10.5%

Full-time homemaker 8 4.0%

Self-employed 2 1.0%

Living Type

Single-person 
household

102 51.0%

Living with parents or 
siblings

65 32.5%

Living with spouse 
and/or children

32 16.0%

Living with roommate 1 0.5%

표 3.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3. Demographic profile of the survey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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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요인은 IPTV 사용 빈도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

으며, 이는 전통적인 ‘가족 TV’ 프레임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IPTV 사용자들은 

감정적 이유보다는 인지된 조건(복귀 명분, 실시간 콘텐츠, 

시스템 편의성 등)에 따라 회피와 복귀를 판단하고 있으며, 

OTT 사용 행태가 IPTV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적 

경험보다 기능적·맥락적 요인이 결정적임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IPTV UX 전략이 단순한 기능 개선에 그

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명확한 복귀 조건과 사용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2 정성 조사 분석 결과: 사용자 내러티브 기반 맥락 이해

1) 세그먼트 선정

‘조건 충족형’과 ‘혼재 감정형’은 IPTV에 대한 의미 부여는 

여전히 존재하나, 회피 또는 중단 상태에 있는 그룹으로서 회

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세그먼트

로 판단되었다. 조건 충족형은 기능적·환경적 조건이 충족된

다면 IPTV를 다시 사용할 의향이 높고, 혼재 감정형은 정서

적 유대는 남아 있으나 실질적 사용은 중단된 상태로, 매체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본 정성 연구는 이 두 유형을 대표하는 참여자들을 대

상으로 다이어리 연구 및 심층 인터뷰를 설계하고 수행하였

다.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관한 내용은 표 4에 정

리되어 있다. 다이어리와 심층 인터뷰 내용은 통합적으로 오

픈 코딩(open coding) 되었으며, 참여자별 발화 내용, 발화

의 출처(다이어리 혹은 인터뷰), 의미 단위, 초기 코드의 표 

형태로 정리되었다. 이 오픈코딩 내용을 바탕으로 IPTV 이용

자의 주요 회피 유형과 복귀 유형, 이를 통합한 회피-복귀의 

맥락을 정리한 다이어그램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2) 회피 유형

• 감정 기반 회피형(그림 2-1)

“한가해지면 TV를 더 많이 보고싶다(P1).”처럼 지루함·무

기력 같은 부정적 정서가 찾아오면 TV를 떠올리긴 하지만, 

함께 볼 사람이 있는가와 내가 지금 버틸 에너지가 있는가를 

연속으로 따져 본다. 동거인이나 가족이 옆에 있고 피로도가 

크지 않으면 곧바로 TV를 켜서 함께 시청한다. 반대로 이미 

피곤한 상태이거나 콘텐츠 변화로 인한 흥미도 저하, 공동 시

청의 부담감을 느낀다면 “피로감이 들어 금방 TV를 껐다

(P12).”와 같이 휴식·모바일·OTT로 회피한다. 휴식을 통해 

체력이 회복되고 동거인이 공동시청을 제안하면 다시 TV로 

복귀하지만, 공동 시청 중에도 피로가 심해지면 금세 모바일

로 갈아타는 ‘V-자형 감정 패턴’이 반복된다. 

• 맥락·환경 기반 회피형(그림 2-2)

사용자는 먼저 현재 위치가 집·개인공간인지 외부 공간인

지에 따라 시청 기기를 선택한다. “대중교통에서 스마트폰으

로 유튜브 시청한다(P11).”, “개인 스마트폰은 원하는 시점

에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다(P11).”처럼 이동 중이거

나 카페 등 외부 공간이면 TV시청이 물리적으로 불가하기 때

문에 모바일로 콘텐츠를 시청한다. 집에 도착해도 리모컨 입

력, 기기 연결, 복잡한 UI 같은 조작 장벽을 마주치면, 원하는 

콘텐츠가 있어도 모바일이나 OTT같은 대체 수단으로 돌아선

다. 반대로 장벽이 없거나 자동으로 해결되면 실시간 채널이

나 VOD를 재생하며 TV 시청이 이루어질 것이라 응답했다.

다시 말해 ‘집 도착 → 자동 연결 → 원-클릭 진입’이 마련될 

때 환경형 사용자는 가장 쉽게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 일상 루틴 기반 회피형(그림 2-3)

이 유형은 주로 고정 시청 시각(예: 저녁 8시 뉴스·드라마)

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평소처럼 여유 시간이 확보되면 “습관

적으로 아무 느낌 없이(P7, P9)”, “TV 시청이 하루 생활 리

듬의 자연스러운 부분(P5)”으로 자리잡아 TV를 켜지만, 야

근·외출 등으로 루틴이 깨지면 “저녁 약속이 있어 집에 늦게 

귀가하느라 TV를 볼 생각도 시간도 없었다(P8).”는 이유로 

TV를 건너뛰고 모바일로 컨텐츠를 짧게 소비하거나 아예 시

청을 포기한다. 다음 정해진 시각에 여유가 확보되면 다시 

ID Cluster Type
Age / Gender / 

Occupation
Living 

Arrangement
IPTV 

Subscription

P1
Condition-
Dependent

37 / Female / 
Office Worker

Living Alone X

P2
Condition-
Dependent

29 / Female / 
Office Worker

Living with 
Parents

O

P3
Emotionally 
Conflicted

30 / Female / 
Elementary 

Teacher

Living with 
Family

O

P4
Emotionally 
Conflicted

26 / Male / 
University 
Student

Living Alone X

P5
Condition-
Dependent

33 / Male / 
Office Worker

Living with 
Fiancée

O

P6
Condition-
Dependent

33 / Female / 
Adjunct 

Professor

Living with 
Spouse

O

P7
Condition-
Dependent

36 / Male / 
Freelancer

Living with 
Spouse

O

P8
Condition-
Dependent

26 / Female / 
Job Seeker

Living with 
Parents

O

P9
Condition-
Dependent

55 / Male / 
Self-Employed

Living with 
Family

X

P10
Emotionally 
Conflicted

29 / Male / 
Office Worker

Living with 
Family

O

P11
Condition-
Dependent

28 / Male / 
Office Worker

Living with 
Family

X

P12
Condition-
Dependent

25 / Female / 
Office Worker

Living with 
Family

O

P13
Emotionally 
Conflicted

27 / Female / 
Office Worker

Living with 
Family

O

표 4. 다이어리 및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4. Demographic profile of diary and interview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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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루틴으로 돌아온다.

3) 복귀 유형

• 콘텐츠 조건 충족 복귀형(그림 2-4)

사용자가 TV를 켜기 전에 이미 ‘꼭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명확히 존재할 때(P2, P3, P6, P7) 즉시 복귀가 일어나는 패

턴이다. 비시청 상태에서 특정 드라마·경기·뉴스 등을 떠올리

면 망설임 없이 셋톱박스를 켜서 목표 콘텐츠를 곧바로 재생

한다. 반대로 또렷한 타깃이 없으면 “TV부터 켜서 둘러볼

까?”를 한 차례 더 고민한다. 이때 전원을 켜고 탐색 모드로 

들어가면, 리모컨이나 홈화면에서 매력적인 타이틀을 찾을 경

우 시청이 이어지지만, 탐색이 번거롭거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금세 모바일·OTT로 되돌아간다.

• 환경·상황 변화 복귀형(그림 2-5)

물리적·사회적 맥락이 바뀌는 순간에 TV 시청이 재개되는 

패턴이다. 혼자 있을 때는 IPTV 인프라가 있어도 대부분 모

바일로 시간을 보내지만, “가족/동거인이 켜서 자연스럽게 보

게 되었다(P5, P7, P10, P11, P13)”는 응답처럼 가족이나 

룸메이트가 거실에서 TV를 시청중이거나 “같이 보자”고 권

하면 곧바로 TV로 전환해 공동 시청을 시작한다. 만약 공동 

시청 제안이 없거나 거절되면 비시청 상태가 유지된다. IPTV

를 아예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인프라 장벽 때문에 자동으로 

모바일·OTT를 선택하지만, 이 역시 가족 거실이나 친구 집처

럼 ‘TV가 세팅된 공간’으로 이동하면 다시 시청 환경에 편입

된다. 즉, ‘동거인 등장과 제안’ 또는 ‘시청 가능한 공간으로의 

이동’이라는 두 조건이 충족될 때만 복귀가 발생한다.

그림 2. 유형별 다이어그램

Fig. 2. Diagram of us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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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편의성 복귀형(그림 2-6)

콘텐츠가 보고 싶어도 TV 내 검색·탐색 과정이 번거로워 

회피가 일어나는 패턴이다. 사용자는 시청 욕구가 생기면 먼

저 “TV에서 찾아볼까, 아니면 휴대폰으로 바로 볼까”와 같은 

시청 수단을 판단한다. TV 검색을 시도한 뒤 “리모컨 조작이 

귀찮음이 TV 이용에 걸림돌이 된다(P1).”와 같이 리모컨 자

판 입력이나 복잡한 메뉴 탐색이 길어지면 ‘귀찮다’는 감정이 

급격히 커져 탐색을 중단하고 모바일·OTT로 이동한다. 음성 

검색, 키워드 자동완성, 개인화 추천처럼 탐색 부담을 낮춰 주

는 기능이 즉시 노출되면 원하는 타이틀을 빠르게 찾아 TV 

시청으로 이어진다. 결국 “탐색을 얼마나 수월하게 만들어 주

느냐”에 달려 있으며, 실패한 직후 제시되는 ‘원클릭 재검색’

이나 ‘맞춤 추천’ 등이 회피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 핵심 장치

가 될 수 있다.

4) 회피-복귀 통합 분석(그림 2-7)

일상 맥락에서 사용자는 먼저 TV 시청에 대한 인지적 활

성화 여부가 고려된다. TV가 전혀 상기되지 않으면 스마트

폰·OTT 등 대체 매체로 즉시 전환되면서 비시청 루틴이 지

속된다. TV가 인지된 상황에서는 시청 의향과 장벽 요인을 

동시에 평가한다. 의향을 강화하는 요소(특정 콘텐츠 기대, 

공동 시청 가능성)가 장벽 요인(리모컨·자판 입력 부담, 탐색 

노력, 시간 부족)보다 우세할 경우 시청이 개시되고, 반대로 

장벽이 우세하면 회피 트리거가 작동해 다른 매체로 이동한

다. 시청이 시작되면 실시간 경기, 동거인의 권유, 빠른 탐색 

성공 등 복귀 트리거가 만족스러운 이용 경험을 촉진한다. 시

청 종료 직후 사용자는 경험을 정서적으로 평가하며, 긍정적 

평가가 형성되면 동일한 맥락에서 TV를 재선택할 확률이 높

아진다. 반대로 부정적 평가(피로·후회)가 우세하면 장벽 요

인이 강화되어 차후 동일 맥락에서 회피가 반복된다.

따라서 회피/복귀 의사결정은 (1) 인지적 활성화, (2) 의향 

대 장벽의 관계, (3) 시청 후 정서 평가라는 세 단계가 순환적

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지닌다. 실무적으로는 장벽 요소를 최

소화하고, 초기 시청 경험에서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설계

가 복귀 확률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5) 조건 충족형과 혼재 감정형의 맥락적 차이

TV 시청에 대한 태도와 경험은 사전에 나눈 세그먼트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조건 충족형은 대부분 일정한 시

청 시간과 고정된 장소, 규칙적 생활 패턴 속에서 TV를 생활 

루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들은 “완전 루틴화”, “고정 시청 공간”, “생활 패턴 완전 

통합”과 같은 코드로 나타나듯, TV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

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시청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P5, P9). 반면, 혼재 감정형 참여자들은 TV 시청에 있어 뚜

렷한 정서적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들은 “TV 흥미 거리감”, 

“TV 연속성 부담”, “짧은 단위 시청 불가”, “감정적 무변화” 

등의 코드를 통해, TV를 부담스러운 매체로 인식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시간 소모적이라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외로움 해소나 일상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TV를 다시 찾는 이중적 태도 역시 확인되었다(P4).

4-3 IPTV 회피-복귀 매트릭스

본 연구는 IPTV 사용자의 시청 행태를 ‘회피’와 ‘복귀’라는 

동적 개념을 중심으로 정성·정량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였으

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의 주요 요인을 공간, 시간, 감정, 

사회적 관계, 기술/콘텐츠라는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조화하

였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그림 3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들 차

원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 교차하면서 회피

와 복귀를 동시에 유발하며, IPTV 이용을 구성하는 복합적 

맥락의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우선, 공간적 측면에서는 거실과 같은 가족 중심 공간이 

TV 시청의 주요 장소로 기능했으나, 동시에 채널 경합, 취향 

불일치 등으로 인해 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반면, 개인 공간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시청 경험이 일

반화되어 있었고, 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접근성이 낮은 경

우 시청 자체가 배제되기도 했다. 이는 TV가 놓인 물리적 환

경과 사회적 관계 구조가 회피와 복귀의 양면적 조건으로 작

용함을 보여준다.

시간적 요인은 루틴 기반 시청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나

그림 3. IPTV 회피-복귀 매트릭스

Fig. 3. IPTV avoidance-retur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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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특히 퇴근 후 저녁, 식사 시간, 취침 직전과 같은 고정

된 루틴 안에서 복귀가 촉진되었고, 반대로 일정 변화나 일상 

피로는 회피를 유도했다. 즉, 시청 여부는 ‘시간이 있는가?’보

다 ‘시청이 일상 루틴에 내재되어 있는가?’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감정적 요인 또한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사용자는 외로움, 

정서적 공허감, 스트레스 해소 욕구 등에서 TV를 ‘정서적 동

반자’로 수용하기도 했으나, 피로감, 무기력, 탐색 피로 등에

서 TV 시청 자체를 ‘감정적 에너지 소비’로 인식하고 회피하

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특히, “보고 싶지만 켜지 않는다”라는 

양가감정은 복귀와 회피 사이의 심리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시청이 단순한 의사결정이 아닌 정서적 여건의 영향

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관계 또한 회피와 복귀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공동 시청은 대화의 매개, 공동체적 경험을 

강화하는 복귀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채널 선택 갈등, 대화의 

피로, 사회적 압박감 등은 회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특히 1인 가구에서는 혼자 TV를 시청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어색함이 회피를 유도하는 경우도 다수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콘텐츠 요인은 조작의 편의성과 콘텐츠 

큐레이션 품질이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환경에서 리모컨 조작이나 탐색구조의 복잡성을 불

편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TV 부팅 시간,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 어려운 경험 등이 회피를 유도했다. 반면, 실시간 정보

(예: 스포츠 경기, 뉴스), 또는 OTT 연동을 통해 제공되는 목

적성 콘텐츠는 복귀를 유도하는 트리거가 되었다. 특히 콘텐

츠가 과잉 공급되는 현재 환경에서는 ‘선택 피로’가 회피의 주

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IPTV에서도 더 정교한 콘텐츠 

큐레이션과 간결한 탐색 경로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Ⅴ. 결  론

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IPTV 이용 과정의 회피–복귀 메커니즘을 실증

적으로 규명하고, 네 가지 이용자 유형과 이를 구조화한 사용

자 경험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인지적 부담 최소화, 정서 상태 고려, 상황 적응

형 UX, 복귀 유도 전략의 네 가지 설계 원칙을 제시하고, 이

를 종합하여 ‘Zero Burden IPTV’ UX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표 5).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본 연구는 IPTV가 기술적으로 충분한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회피되는 이유를 해명하고, 복귀를 가

능하게 하는 요인을 실천적 설계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4가지 IPTV 서비스 설계 원칙은 구체

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부담 최소화’ 원칙은 사용

자가 콘텐츠를 선택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겪는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단순화된 UI 구조와 원클릭 진입 

방식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둘째, ‘정서 상태 고려’ 원칙

은 피로감이나 무기력 등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도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저부담 콘텐츠 구성을 의미하며, 회복적 

미디어로서 TV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셋째, ‘상황 적응형 

UX’ 원칙은 시간, 공간, 동반자 유무 등 다양한 맥락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유연한 흐름을 설계하는 것으로, 기존의 

정적 사용자 유형 접근을 넘어선다. 넷째, ‘복귀 유도 전략’은 

끊긴 루틴을 복원하거나 새로운 일상 속 흐름에 자연스럽게 

TV 사용을 재통합하는 전략이다. 반복되는 회피–복귀 사이

클 속에서도 사용자와 미디어 간의 연결을 유지하는 핵심 설

계 포인트다.

이러한 전략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일상 속에서 외면

받는 IPTV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 속 정서적 복구(media 

for recovery)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실천

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의 반복적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 IPTV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일상 

속 정서적 동반자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은 IPTV를 피로와 과부하의 원인이 아닌 안정적 

경험의 장으로 인식하게 하고, 정서 상태를 고려한 콘텐츠 제

공은 사용자가 무기력하거나 피로한 순간에도 IPTV를 정서

적 회복의 매체로 경험하도록 돕는다. 또한 상황 적응형 UX

Type Avoidance Trigger Design Strategy

Space
When the TV feels physically distant or retrieving 
the remote becomes cumbersome, users 
switch devices

Auto power-on upon returning home + simple voice/touch-based controls 
→ Implementing a “presence TV” reduces avoidance and encourages natural 
re-engagement

Time
Busy schedules or fatigue disrupt existing 
viewing routines, leading to natural 
disengagement

Recommend content based on daily routines + provide viewing reminders 
→ Restore disrupted routines through timely reminders and routine-anchored 
content suggestions

Emotion
Turning on the TV feels emotionally burdensome 
when fatigued or drained

Auto-play of low-arousal content (e.g., ambient music/nature scenes) + 
emotionally lightweight viewing mode 
→ Reduce emotional cost and promote stable re-engagement

Social 
Context

Channel conflicts or pressure to watch together; 
single-person households may feel awkward 
watching alone

Personalized profiles + balanced family recommendations 
→ Minimize social friction and facilitate re-engagement via shared viewing 
and conversation triggers

Technology & 
Content

Difficulty finding content or navigating controls 
leads to early disengagement

Auto-play bookmarked content + streamlined UI for discovery, with 
mobile/voice linkage 
→ Reduce entry barriers and provide “return” triggers via effortless interaction

표 5. Zero Burden IPTV 설계 전략 제안

Table 5. Zero Burden IPTV: Strategic design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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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용자가 IPTV를 항상 유용하게 곁에 

있는 서비스로 인식하도록 하며, 복귀 유도 전략은 단절 이후

에도 IPTV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지속적 동반자

성을 부여한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IPTV라는 방송·미디어 플랫폼이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자 일상에서 감정적, 맥락적 요소와 얽

혀 회피와 복귀를 반복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학술적으로는 본 연구가 IPTV 기술에 대한 회피와 복귀

를 단순히 “사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적이고 맥락적

인 행위 루프(loop)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

존 연구들이 기술의 채택과 지속 사용에 집중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사용자가 기술을 외면하는 순간과 다시 돌아오는 순

간을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연결하였다. 특히 회피 이후 복

귀가 감정 상태, 생활 환경, 이용 시간, 사회적 관계, 기술적 

조건 등 다양한 계기에 의해 촉발된다는 사실은, 미디어 이용

을 맥락적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최신 HCI 논의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 기술 수용 모델(TAM, UTAUT 

등)이 설명하지 못했던 이탈과 복귀의 동학을 포착하는 이론

적 확장을 이룬다. 또한 IPTV 이용 과정을 시간, 공간, 감정, 

관계, 기술/콘텐츠 차원에서 구조화한 다차원 매트릭스를 제

시함으로써, 복잡한 이용 전환점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분석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기여가 크다. 이 틀은 

IPTV를 넘어 다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 변화를 설명

하는 초기 프레임워크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본 연구가 도출한 네 가지 설계 원칙—

인지적 부담 최소화, 정서 상태 고려, 상황 적응형 UX, 복귀 

유도 전략—이 실제 서비스 개발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용자가 콘텐츠 탐색 

과정에서 겪는 과부하를 줄이고, 피로하거나 무기력한 순간에

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부담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간·장

소·동반자 등 맥락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유연하게 적응하도

록 설계하고, 중단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하는 전략은 실제 UX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준

다. 특히 본 연구가 강조하는 “TV는 회복의 매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전환적 관점은, 초개인화 사회 속에서 미디어가 인

간의 정서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IPTV 이용자의 회피–복귀 메커니즘을 시간, 공

간, 감정, 기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으며,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혼합하여 실생활 기반의 통

찰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자료 수집 방식과 표본 구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는 한국 내 특정 연령대의 IPTV 이용자를 중심으로 진행되

어,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미디어 접근성 경계에 있

는 집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행위의 맥락성에 비해 지속

성과 장기 변화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회피와 복귀의 

전환 조건은 밝혔으나, 미디어 사용 경로의 시간적 진화에 대

한 추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복귀 유도 전략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터뷰와 설문 기반의 설

계 제안을 도출했지만, 실제 환경에서 회피 감소 및 복귀 촉

진 효과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용자군을 포함한 포괄적 세그먼

트 구성, 복귀 기능의 실험적 검증, 장기적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 등을 통해 IPTV는 물론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 기술의 

회피–복귀 행태를 해석하고, HCI 및 UX 설계에 반영할 수 있

는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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